
중·고등

마음의 램프

우체국은

마음에 붙이는 작은 우표 한 장

우표에 그리움을 붙이고

기다림을 붙이고

나는 어린 날의 추억을

조심스레 봉투에 넣고 밀봉했다

창구 앞에 줄을 설 때

멈춘 시간 속에서 우편번호를 부여받는다

어제의 나는 과거로

오늘의 나는 현재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수취인 불명으로 남았다

기입 금지



우체국은 마음의 기차역

떠나는 것들은 봉투가 되고

기다리는 것들은 사람이 되어

서로 다른 시간을 타고 떠났다

전하지 못한 사랑은

우체통 속에서 오래 잠드는

작은 새가 되었고

가만히 마음의 주소를 쓴다

마음의 우편번호는 보류되는 것

우체국의 따스한 불빛은

도무지 사라질 생각을 않는다


